
제61회(2024년) 변리사 1차 민법개론 총평

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
이 많으실 것 같아 총평을 먼저 올려드립니다. 개개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추후 최
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1. 난이도
 작년 60회 민법개론 시험보다는 조금 쉬웠고 재작년 59회 민법개론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
던 것 같습니다. 출제자가 맞추라고 주는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조금 쉬웠
고, 대신 변별력을 주고자 한 문제는 꽤나 어려웠다는 점에서 59회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 판
단됩니다. 1년 동안 꾸준히 민법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약 75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
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점수를 받기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던 것 같고, 특히 90점 이상의 고
득점을 하는 것은 조문부터 판례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했던 시험이었던 것 
같습니다.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 조절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참고로 
제가 이번에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3번, 12번, 14번, 25번 정도였습니다. 물론 난
이도는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

2. 조문의 중요성
 아직 올해 시험에서 판례지문과 조문지문의 비중이 얼마씩인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문
제를 검토한 직후 바로 든 느낌이 조문의 중요성이었습니다.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
야만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최소한 3~4문제 이상이었고, 특히 이 문제들이 
출제자가 변별력을 주기 위해 조문을 활용했다는 느낌이 든 문제들이었습니다. 작년에 최신판
례와 어려운 판례를 가지고 변별력을 주려고 했다면 올해는 조문을 가지고 변별력을 주려고 
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조문이 당락여부를 가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
니다. 혹시 문제를 풀 때의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고 느끼신 분들은 조문의 디테일을 놓친 것
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

3. 생소한 지문들
 이번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이 기존 기출지문에 없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어 문제를 풀 때 
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.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고득점 할 수 없다는 
점은 이미 작년 시험부터의 추세라고 보여집니다. 이렇게 생소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을 
때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 혼란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기본강
의 때부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날 수밖에 
없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 생소한 지문을 알아야 하
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드립니다. 즉 출제자가 5개의 지문을 모두 생소한 지문으로 구성할 수
는 없고, 보통 5개 지문 중 1개, 많으면 2개 정도 생소한 지문을 끼워 넣는데, 나중에 검토해
보면 아시겠지만 그 생소한 지문을 몰라도 정답지문, 나머지 지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
리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.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도 그 생소한 지문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것
이 아니라 나머지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
명심하셔야 합니다. 기본기가 잘 되어있는 수험생들은 생소한 지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



다. 다른 지문을 보고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에 기본기가 약한 수험
생들은 생소한 지문을 만나고 다른 지문에서 혼동되는 지문이 있으면 시험 전체가 어렵게 느
껴지고 패닉상태에 빠져 실력 차이보다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.

4. 복수정답 여부
 아직은 복수정답이 인정될 만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구체적으로 해
설을 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5. 맺으며
 사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이번 시험을 치르고 점수가 좀 부족하여 어떻게 하면 민법 점수를 
잘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입니다. 우선 오늘 시험지 쳐다보기도 싫으시
겠지만 나중에 상세 해설이 나오면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, 어떻게 공부하면 틀린 문제를 
맞출 수 있을지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. 검토해보시면 의외로 생소한 지문 때문에 틀
린 문제는 별로 없고 조문이나 기본적인 판례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틀린 문제가 훨씬 
많을 것입니다. 시험의 경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. 저는 매년 시험을 대
리 경험하지만 시험의 경향이 어떻든 간에 기본기가 잘 되어있는, 기본적인 조문과 판례를 완
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들이 결국 고득점한다는 점을 매년 경험하고 
있습니다. 기본서를 봐야하는지 객관식을 봐야하는지 등의 논의도 많은 것 같은데, 기본서나 
객관식이나 모두 조문이나 판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
기본서든 객관식이든 손때가 묻도록 봐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연습하는 것만이 정도라고 생
각합니다.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건투를 빕니다.


